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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낙연 국무총리, 제주포럼 개회식 참석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6.27(수)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

‘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(약칭 : 제주포럼)*’ 개회식에

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했습니다.

* 제13회 제주포럼 개요
       - 일시 및 장소 : 6.26(화)-28(목), 제주국제컨벤션센터(서귀포시)
       - 주최 : 제주특별자치도, 국제평화재단, 동아시아재단 및 중앙일보
       - 주관 : 제주평화연구원
       - 후원 : 외교부

ㅇ 이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 안팎의 변화

동향을 개관하고,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향한 최근

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 진전사항을 설명하는 한편,

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밝히면서

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

□ 이 총리는 기조연설에 앞서, 엥흐툽신 몽골 부총리, 예피파노바

러시아 하원부의장,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, 후쿠다 전 일본총리 등

포럼에 참석한 외빈들과 환담을 하면서 해당국가와의 제반 양자

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의를 다졌습니다.



□ 한편, 이 총리는 제주포럼 참석 계기에「누카가 후쿠시로」일한의원연맹

회장과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양국 의원연맹 의원단을

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.

ㅇ 이 총리는 한일/일한의원연맹의 활동에 사의를 표하고, 한일관계에

있어 어려운 문제들은 서로 지혜를 모아서 공통점을 키워가는

방향으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.

- 아울러 올해가 김대중-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해인

만큼, 이를 잘 활용하여 당시의 좋았던 양국관계를 다시 살려

나가는데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.

ㅇ 이에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도 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

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.

      ※ 한일/일한 의원연맹은 제주포럼 개최 계기에 6.27(수) 오후 김대중-오부치 

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특별세션 개최

□ 이번 이 총리의 제주포럼 참석은, 올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

북미정상회담으로 ‘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’이 적극적

으로 모색되는 시점에서,

ㅇ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의 의지를 대내외

적으로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

으로 평가됩니다.

     ※ (붙임) 제주포럼 개요 및 연혁



붙임  제주포럼 개요 및 연혁

2001

(제1회)

“동북아시아 공동평화와 번영”

김대중 대통령, 윌리엄 페리 前 미국 국방장관 등 9개국 350명 참석

2003

(제2회)

“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건설: 도전과 새로운 비전”

노무현 대통령, 예브게니프리마코프前러시아총리등 8개국 450명참석

2005

(제3회)

“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: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”

이해찬 총리, 무라야마 도미이치 前 일본 총리 등 10개국 500명 참석

2007

(제4회)

“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: 유럽경험의 탐색”

노무현 대통령, 가이후 도시키 前 일본 총리 등 13개국 500명 참석

2009

(제5회)

“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: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”

한승수 총리, 반기문 유엔사무총장, 존 하워드前호주 총리등 13개국 650명참석

□ 개최 배경

ㅇ ‘6.15 남북정상회담’을 기념하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
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서,

2001년 ‘제주평화포럼’이라는 명칭으로 제1회 포럼을 개최

ㅇ 제6회 포럼부터 ‘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,

2012년 제7회 제주포럼부터는 격년제에서 연간 개최로 변경

□ 개최 의의

ㅇ 주요국 국가 정상급 인사와 한반도 전문가 및 주한외교단 초청을
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

정부의 정책 공유를 통한 실질적 협력 확대에 기여

ㅇ 외교안보 분야와 더불어 정부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정세를

반영한 경제 분야 패널을 강화하여 국내 유일의 종합 공공포럼으로

성장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과 전통을 구축

ㅇ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‘세계평화의 섬’

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적 포럼 개최지로서 그 위상을 제고

□ 제주포럼 역대 주요 참석자



2011

(제6회)

“새로운 아시아: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”

김황식 총리,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前 필리핀 대통령, 자오지청 중국
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 등 23개국 1,880명 참석

2012

(제7회)

“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”

김황식 총리,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, 폴 존 키팅 前호주 총리,
람베르토 자니에르 유럽안보협력기구(OSCE) 사무총장, 스티브 워즈니악
애플 공동창업자 등 36개국 3,100명 참석

2013

(제8회)

“아시아의 새로운 물결”

정홍원 총리, 마하티르 모하마드 前말레이시아 총리, 하토야마 유키오
前 일본 총리, 짐 로저스 퀀텀펀드 설립자 등 49개국 3,672명 참석

2014

(제9회)

“새로운 아시아 설계”
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, 살람 파야드 前팔레스타인 총리, 리 자오싱 중국
공공외교협회 회장, 칼리 피오리나 前휴렛팩커드 CEO 등 58개국 3,734명 참석

2015

(제10회)

“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 향하여”
게르하르트 슈뢰더 前 독일 총리,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前 인도네시아 대통령,
후쿠다 야스오 前 일본 총리, 존 하워드 前 호주 총리, 조 클라크 前 캐나다 총리,
리샤오린 중국인민우호협회 회장 등 62개국 3,788명 참석

2016

(제11회)

"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"

황교안 총리,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, 무라야마 도미이치 前 일본 총리, 마하티
르 모하마드 前 말레이시아 총리, 고촉통 前 싱가포르 총리, 짐 볼저 前 뉴질
랜드 총리, 엔리코 레타 前 이탈리아 총리, 하토야마 유키오 前 일본 총리, 조
케저 지멘스 회장, J.B. 스트라우벨 테슬라모터스 공동 창업자, 요한 갈퉁
PRIO 창설자 등 69개국 5,236명 참석

2017

(제12회)

“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”
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, 메가와티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,
아니발 카바코실바 전 포르투갈 대통령, 푼살마 오치르바트 전 몽골 대통령,
장뱅상 플라세 전 프랑스 국가개혁장관, 이홍구 전 총리 등 79개국 5,534명


